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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섭리 언니들과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습하던 도중에 잠깐 쉬고 있었

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피와 구더기를 토하고 괴로워하며 제 옆을 스쳐지나 뛰어갔습니다. 그 사

람은 영광 돌리기 위한 무대의 메인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니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

식을 먹은 사람들마다 구더기를 토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꿈을 깨고서도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며 성자께 이 꿈을 꾼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여쭸습니다.

계속 여쭈었을 때 제가 꾼 꿈이 “연말 심판”과 관련된 

꿈이라는 감동이 들었고 그 후에 계속 기도하라는 감동이 들었지만, 기도 하려 하면 구더기와 피를 토하며 뛰

쳐나가던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 무서워서 기도를 몇 번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성자와 대화를 할 때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고 계속 기도하라는 감동이 들어 마음을 단단

히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꿈을 놓고 성자와 대화 하던 중, 마음으로 들린 음성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성자의 말씀*

(제가 꾼 꿈이 연말 심판의 꿈이 맞는지 성자께 여쭙니다. 맞습니까?)

맞다. 

심판의 꿈이 맞다. 

선생의 조건으로 내가 보여주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너를 통해 섭리 모든 신부들에게 

때를 알리기 위함이라. 

내 신부들에게 

때를 알리기 위함이라.

(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연습하고 있던 자들이 음식을 먹고 난 후, 구더기를 토하며 밖으로 뛰쳐

나가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무섭고 징그러워요.)

그 음식이 무엇이었냐.

(빨갛고 매워 보이는 음식이었습니다.)

선생이 너희 보고 

맵고 짠 음식 먹지마라 하지? 상징이다.



선생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않았느냐.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고 

구더기를 토하지 않았느냐.

음식은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통해 알려 주었다.

(같은 교회 캠퍼스 언니에게 이 꿈을 이야기 하니 음식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올해 연말 심판도 

말씀 심판이다.

말씀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은 자들은 

곧 말씀을 들어도 

자기 주관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지 말라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나타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꿈은 

영계의 상황이다. 

말씀으로 심판하는 영적인 심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더 깊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이 휴거 때라 하였지. 

휴거가 진행되고 있는 

휴거 당세 기간이다.

각자의 기간이 다르지만 

휴거 기간이 끝나가는 자들도 있구나.

하지만 실체로서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휴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300선으로 휴거되라고 

계시, 새벽, 주일, 수요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말해 주었다.

선생이 왜 너희를 위해 

절식 조건을 세우고 있겠느냐.

너희를 휴거시키기 위함이라.

300선으로 휴거시키기 위함이라.

그런데 너희는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저 선생이 조건 쌓는다고 하니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회개하여라.

말씀도 가치를 잘 아는 자가 받고 대언하는 것이다.

계시도 가치를 아는 자만 받아요. 

휴거도 마찬가지이다. 

휴거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휴거 되지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휴거되지 못한다.

올해 연말 심판은 영적인 심판이다. 

몸은 육신은 섭리에 있지만 

행하지 않고 분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휴거되겠느냐. 깨달아라. 

내가 심정 다해 외치니 

제발 깨닫고 빨리 휴거되어라.

때가 급하고 급하다.

분체를 안다고 하는 자들 

다시 돌이켜 보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휴거되라. 

진정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 

귀를 기울여 들어라.

(꿈속에서 영광 돌리는 자들 중, 메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일 먼저 구더기와 피를 토하며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도자 즉 교역자를 의미한다.

(교역자 중에서도 아직 휴거되지 않은 자들이 있나요?)

있지, 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 

분체의 심정이 전해지냐. 

나 성자의 심정이 전해지겠느냐.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저 형식과 외식으로 외치니 

글 읽기 밖에 더 되겠느냐.

말씀을 형식과 외식으로 전한 자들은 

진정 회개하여라.

교역자가 교인들의 휴거를 좌우한다 하였다.

정신 차리고 말씀 외쳐라.

분체와 나 성자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외쳐라.

선생이 말씀 외치고 싶은 심정 

너희는 모르지.

선생이 외치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을 받아서 외쳐라. 

선생의 마음으로 말씀을 외쳐라!

만일 내 말대로 행한다면 

교역자도 휴거되고 

휴거되지 못한 교인들도 휴거되리라!

(그래서 대표가 먼저 쪼개지니 그 아래에 있는 자들도 쪼개진 것이죠? 맞죠?)

그래, 맞다. 

하지만 교역자가 휴거되지 않았는데 

교인들 중에서 

300선 휴거된 자들도 있다.

하늘 앞엔 다 같은 신부요 

다 같은 사랑이다.

행한 대로 휴거된 것이다.

교역자들 선생이 세우지 않았느냐. 

사명을 다하여라.

말씀을 외치는 사명을 다하여라!

섭리의 모든 자들 

내년 2014년이 되어서야 후회하지 말고 

진정 선생 옆에 딱 붙어서 

사랑으로 휴거되어라.

올해 꼭 휴거되어야 한다!

선생이 조건 쌓아줄 때 

지금 휴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쉽지.

나 성자가 너희 모두 

휴거 될 수 있다 하지 않았느냐.

휴거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 사랑해.

섭리인 모두가 

휴거되기를 바라는 성자니라. 샬롬.

(사랑해요. 가지마세요. 2014년은 어떠한 해입니까?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2014년은 

올해가 바탕이 되어 뛰는 해다.

표어가 “성자 사랑의 해”지? 

나 성자만 바라보고 

나 성자만 사랑하며 사는 해이다.

세상에 흔들리고 

자기 주관에 흔들리고 

이성에 흔들리고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며 



힘들어하는 해가 아니라 

나 성자만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해이다.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올해의 성찬식이 

그리도 중하다 했다.

(아멘, 올해 안에 저를 완전히 다 만들어야겠네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걱정 마. 

네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함께 해준다.

전도해. 

전도해야 선생 맞지.

전도도 휴거의 비밀이라 하였다.

올해 하반기는 전도다. 

선포된 말씀으로 전도다. 

예술에 치우치지 말고. 알았지? 

사랑해.


